
아카시아 향기여!, 그리움이여!
                     인일 4기 : 오순억

 추억의 나의 고교시절을 생각하면 먼저 봄이면 하얗게 피어 있던 아카시아 
꽃 냄새다. 교문을 들어서서 언덕 위의 교실로 들어가는 내내 달콤하고 향기로
운 아카시아 향기는 지금도 코끝에 느껴지는 듯하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중
앙 현관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올 때 볼 수 있었던 길옆에 예쁘게 피어있던 채
송아 꽃도 잊을 수 없다. 너무나 예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 하곤 했
다. 
 그보다 더 큰 추억은 원형 교사의 아름다움리라 하겠다. 아름다운 그 원형교
사 속에 우리는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이 쌓여있는지.......
 쉬는 시간이면 부채꼴의 교실을 벗어나 이 교실 저 교실에서 복도로 나와 옹
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우리들의 우정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겠지?
 내 친구 초현이! 언제나 위트와 기지로 우리들을 배꼽잡고 웃게 만들던 친구, 
그리고 내 짝꿍 인애, 그리고 현숙, 경, 금이, 은성......등, 친구들의 이름을 떠 
올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고3때 2학기 중간고사? 정확하진 않지만 몇몇 친구가 모여 시험이 끝나는 날
에 애관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모의를 했다.
영화의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모두가 꼭 보고 싶어 했던 매우 유명한 명
화였다. 그 때는 학생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발각되면 생활지도 대상이 되어 
그에 타당한 징벌을 받아야 했다. 드디어 시험의 지옥 속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대담하게도 교복을 입은 채로 애관극장을 향해 갔다.
 나는 소사역(지금의 부천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소사역에서 내려
서도 40분이 넘게 기찻길을 따라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하는 통학생이었다. 신
이 나서 영화관으로 향하여 걸어가던 나는 문득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두어져 
기찻길을 걸어 벽선을 통과해야하는 무시무시한 귀갓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러면 소사역에 내려 걷는 길 대신에 버스를 이용하면 그 무서운 길을 통과할 
걱정이 없겠다 싶어 주머니에 넣어둔 동전을 세어 보며 친구들을 따라가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 영화 티켓을 사고 나면 버스비가 없다, 
 주머니에 동전을 세고 또 세어 보아도 없는 돈이 나올 리가 없었다.나는 내내 
친구들을 따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서가던 친구들을 불러 세워 영화관을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 걸 깜박 했노라고 하니, 모두들  
배신자라고하며,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한마디씩하며 나를 설득했지만 



나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돌아서 집으로 갔다. 돈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는 내 신세를 비관하며 슬퍼하면서......, 당시 우리 부모님은 차비 외
에 용돈을 주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영화를 보기위해 용돈을 달라는 것은 죽
음을  달라는 것과 같았다. 돈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는 나는 나무나 처량하
고 슬펐다. 
영화를 보면 늦어서 무서운 길을 걸어 갈 수 없다고,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친구들 중에 내게 돈을 빌려 주었을 
텐데 난 그럴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 와보니 영화관에 갔던 친구들이 교실에 없었다. 내 생각엔 
‘영화를 본 친구들 끼리 모여 저희들끼리 어디서 재미나게 노는가 보다’ 하고 
있으려니, 1교시 수업이 끝나도록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어디 갔냐고 교실에 있던 친구들에게 물으니 영화관에 갔다가 생활 주
임샘께 걸려 도서실에서 근신이라는 벌 받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영화를 보다 걸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됐고 나 
때문에 친구들의 불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안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덜덜 떨
며 마음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다음날, 다행이 친구들은 큰 벌은 받지 
않고 반성문을 쓰고 교실로 돌아왔다. 나는 얼른 친구들에게 다가갔으나, 배신
자라며, 마치 나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말도 못 붙이게 했다.
나는 거의 일주일 이상 친구들에게 고립되었으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돈이 없
어 영화를 못 본 것을 털어놓지 못했다.
 “친구들아 나는 그 시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신세였단다.”
 “그 때를 용서해 주렴!”
 그래도 돌아보면 아름답기만 한 그 시절이여, 인일의 그리움이여!

                      2020년 가을에


